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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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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실시한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학대, 부모방임, 사
이버불링이고, 종속변수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 통제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 한 결과 성별로는 ‘여학
생’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학업성적으로는 ‘상’이 가장 높았고, 거주
지역으로는 ‘특별시·광역시’가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로는 ‘기타’가 가장 높았고,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이 가장 높았
다. 학대(B=-0.215, P<0.001), 부모방임(B=-0.129, P<0.001), 사이버폭력(B=-0.036,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P<0.001). 가정과 학교가 모두 자녀와 학생에
게 관심을 갖고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한다면 청소년 삶의 낮은 만족
도에 의한 진로 정체감 감소, 우울증, 자살시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 후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research)를 시도해 본다면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o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discussed possible solutions. This study used basic data from the '2020 Child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the whole countr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control variables compri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For data analysis, the SPSS ver. 27.0 program was used. When the life satisfaction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male students' scored higher
than 'female students' by gender,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ored the highest by school type. 
The parameter 'Award' scored the highest in term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was the highest in the area of residence. The family type, 'Other'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subjects. In terms of economic status, 'relaxed' scored the highest. The scores 
relating to abuse (B=-0.215, P<0.001), parental neglect (B=-0.129, P<0.001), and cyberbullying (B=-0.036,
P<0.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igher the score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P<0.001). If people at home and in school take an interest 
in children / students and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prevent abuse, neglect, and cyberbullying,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career identity, depression, and suicide attempts due to low levels of 
satisfaction among the youth. The causal relationship will be more clearly demonstrated if longitudinal
research is attemp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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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아동·청소
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1위는 네덜란드(90%), 2위는 멕시
코(86%), 3위는 핀란드(84%), 4위는 스위스(82%), 5위
는 스페인(82%)이고, 한국(67%)은 27위로 30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1].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59점으로, 성별에 관계없
이 연령이 높은 집단,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 저소득
집단이 낮았다[2].

WHO[3]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
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
력을 실현하고, 삶의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며, 
생산적이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라고 정
의하였다[4]. 이러한 WHO의 건강 및 정신건강의 정의
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면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像)을 의미하는 진로정
체감이 호전된다[5]. 하지만,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아
지면 우울증이 증가되고[6,7], 자살생각을 하며[8], 자살
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위험한 행태가 발생하기
도 한다[9]. 즉,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6].

청소년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
육태도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명시한다[10,11]. Huh(2004)[12]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등 8개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중 
부모의 방임과 학대 정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매우 높았고[13], 이러한 방임과 학대 등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 심리, 생활신념과 연관이 있었다[14]. 부
모의 민주적, 허용적, 수용적, 애정적인 긍정적 양육태도
를 인지할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
도가 높은[15,16] 반면에 부모에게 학대 경험, 방치 또는 
처벌 등의 양육태도를 인지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감소[17,18]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주 접하는 휴대폰을 통한 
사이버불링과도 연관이 있다[19,20]. 사이버불링은 사이

버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
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일컫는 용어이다[21].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사이버폭력
으로 분류되어, 보통 학교 안의 사이버 폭력은 크게 3가
지 유형으로 나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카카오톡 왕따
(카따)’,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
설 퍼붓기(떼카),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만 혼자 남겨두
고 모두 방을 나가버리기(방폭)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학
생이 단체 대화방을 먼저 나갈 경우 가해학생이 끊임없
이 대화방으로 초대해 괴롭히기도 하며(카톡감옥),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테더링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갈취
하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 아이템을 상납하도록 강요하
는 ‘게임 아이템 셔틀’도 사이버 학폭에 속한다[22]. 이러
한 사이버불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지고[19], 우울증이 증가하거나
[23]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자살생각을 하기도 한다[20].

즉,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대, 방임, 사이버
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청
소년의 보호자나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사이버 등 사회
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해결방안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의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022년 10월 06일에 공
개된 2020년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청소년 삶의 만족도
와 연관된 문항을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8,248명이었고, 연구
에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학교유형, 
학교성적, 거주지역, 가족형태, 경제상태), 학대 4문항, 
부모방임 5문항, 사이버불링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학대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학대’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45

지하는 학대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또는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체벌, 욕설 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인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4점부터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 부모방임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방임’은 청소년이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부모방임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
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
도인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부
터 2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3 사이버불링 :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불링’은 ·청소년이 주관적

으로 인지하는 사이버불링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
입한 결과로 ‘최근 1년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의 질문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인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
부터 2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의 정도를 스스로 판
단하여 기입한 결과로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
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의 질
문으로 Likert식 10점 척도인 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5 일반적 특성 : 통제변수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이므로 삶의 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통제변수로만 이용을 
하되, 기본적인 특성인 성별(여학생, 남학생), 학교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상, 중, 하), 지
역규모(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가족
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경제상태(여유로움, 

보통, 어려움) 등 6가지를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PC+Version 27.0을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과 종속변수와의 연관성
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간에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삶의 만족도에 순차적으로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지역규모, 가

족유형, 경제상태에 대한 빈도를 구하였다<Table 1>. 성
별로는 남학생(4,236명, 51.4%)이 더 많았고, 학교유형
으로는 고등학생(2,919명, 35.4%)이 가장 많았다. 학업
성적으로는 중(3,704명, 44.9%)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으로는 중소도시(3,931명, 47.7%)가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로는 양부모(7,429명, 90.1%)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4,657명, 56.5%)이 가장 많았다.

Spec. N %

Gender
Boy 4,012 48.6
Girl 4,236 51.4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2,668 32.3
Middle School 2,662 32.3
High school 2,919 35.4

Academic 
performance

Upper 2,611 31.7
Middle 3,704 44.9
Lower 1,933 23.4

Residence

Special·Metropolitan 3,215 39.0
Small·medium city 3,931 47.7
Eup area 663 8.0
Myeon area 439 5.3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7,429 90.1
Single parent 596 7.2
Grandparents 90 1.1
Etc. 133 1.6

Economy state
Afford 4,657 56.5
Commonly 2,989 36.2
Difficulty 603 7.3

All 8,24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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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지역규모, 가
족유형, 경제상태에 대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구하였
다<Table 2>. 성별로는 여학생(6.69점)보다 남학생
(7.39점)이 더 높았고(p<0.001),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
생(7.82점)이 가장 높았다(p<0.001). 학업성적으로는 상
(7.67점)이 가장 높았고(p<0.001), 거주지역으로는 특별
시·광역시(7.07점)가 가장 높았다(p<0.001). 가족형태로
는 기타(7.20점)가 가장 높았고, 경제상태로는 여유로움
(7.57점)이 가장 높았다(p<0.001). 

Spec. Mean t/F P

Gender
Boy 6.69

-14.408 <0.001
Girl 7.39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7.82

276.295 <0.001Middle School 6.86
High school 6.51

Academic 
performance

Upper 7.67
289.572 <0.001Middle 7.08

Lower 6.13

Residence

Special·Metropolitan 7.07

1.499 <0.001
Small·medium city 7.06
Eup area 6.90

Myeon area 6.94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7.11

30.057 <0.001
Single parent 6.22
Grandparents 7.15

Etc. 7.20

Economy state

Afford 7.57

409.374 <0.001Commonly 6.58
Difficulty 5.35

All 7.05

Table 2. Average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3.3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삶의 만족
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Table 
3>. 사이버불링은 학대(r=0.308)와 정(+)의 상관관계이
고, 부모방임은 학대(r=0.319), 사이버불링(r=0.308)과 
정(+)의 상관관계이며, 삶의 만족도는 학대(r=-0.225), 
사이버불링(r=-0.110), 부모방임(r=-0.200)과 부(-)의 
상관관계였다.

Spec. Abuse Parental neglect Cyberbullying

Abuse 1.000

Parental neglect 0.139** 1.000

Cyberbullying 0.330** 0.308** 1.000

Life Satisfaction -0.225** -0.200** -0.110**

*p<0.05, **p<0.01, ***p<0.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abuse, 
parental neglect, Cyberbullying, and life 
satisfaction

3.4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Table 4>. 
Model 0에서는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으
며,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학대를,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학대와 부모방임을, Model 3에서는 독립변
수인 학대, 부모방임과 사이버불링을 모두 투입하였다. 
Model 0에서는 지역을 제외한 성별 중 남학생(B=0.644), 
학교유형 중 중학교(B=-0.715), 고등학교(B=-0.804), 
성적 중 중(B=-0.338), 하(B=-0.912), 가족유형 중 한부
모(B=-0.259), 경제상태 중 보통(B=-0.660), 어려움
(B=-1.70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설명력
은 17.0%이었다. 이는 성별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유형은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성적은 상
에 비하여 중, 하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유형은 
양부모에 비하여 한부모, 조손, 기타의 삶의 만족도가 낮
았고, 경제상태는 여유로움에 비하여 보통, 어려움의 삶
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1에서는 
학대(B=-0.2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1.7%이었다. 이는 학대가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는 학대
(B=-0.221), 부모방임(B=-0.13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설명력은 22.6%이었다. 이는 학대와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학대(B=-0.215), 부모방임(B=-0.129), 
사이버불링(B=-0.03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
력은 22.6%이었다. 이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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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s of Abuse, Parental Neglect, and Cyberbullying of Participants o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Spec.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B P B P B P B P

Gender
Girl 1.000 　 　 　 　 　 1.000 　
Boy 0.644 <0.001 0.707 <0.001 0.701 <0.001 0.705 <0.001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1.000 　 　 　 　 　 1.000 　
Middle School -0.715 <0.001 -0.709 <0.001 -0.700 <0.001 -0.697 <0.001

High school -0.804 <0.001 -0.856 <0.001 -0.853 <0.001 -0.855 <0.001

Academic 
performance

Upper 1.000 　 　 　 　 　 1.000 　

Middle -0.338 <0.001 -0.387 <0.001 -0.369 <0.001 -0.370 <0.001
Lower -0.912 <0.001 -0.912 <0.001 -0.871 <0.001 -0.869 <0.001

Residence

Special·Metropolitan 1.000 　 　 　 　 　 1.000 　
Small·medium city -0.006 0.905 -0.025 0.593 -0.011 0.820 -0.009 0.855

Eup area 0.063 0.471 -0.023 0.787 -0.021 0.800 -0.022 0.792
Myeon area 0.061 0.551 0.063 0.527 0.087 0.382 0.085 0.389

Family type

Adoptive parents 1.000 　 　 　 　 　 1.000 　
Single parent -0.259 0.003 -0.249 0.004 -0.179 0.036 -0.178 0.037

Grandparents -0.012 0.955 0.120 0.563 0.141 0.495 0.158 0.445
Etc. -0.211 0.233 -0.152 0.378 -0.141 0.410 -0.121 0.480

Economy state
Afford 1.000 　 　 　 　 　 1.000 　
Commonly -0.660 0.001 -0.630 0.001 -0.628 0.001 -0.630 <0.001

Difficulty -1.709 0.001 -1.515 0.001 -1.472 0.001 -1.471 <0.001
Abuse 　 　 -0.258 0.001 -0.221 0.001 -0.215 <0.001

Neglect 　 　 　 　 -0.136 0.001 -0.129 <0.001
Cyberbullying 　 　 　 　 　 　 -0.036 0.029

Intercept 7.978 0.001 9.287 0.001 9.891 0.001 10.010 <0.001
Prob > P 0.001 0.001 0.001 <0.001 

Adj R-squrred 　 0.170 　 0.217 　 0.226 　 0.226 

4. 논의

이 연구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초등학
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8,248명을 연
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대를 받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일부지역의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가정 내 학대경험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켰으
며, 중학생 3학년 1,8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4]
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
향을 주었다. 또한, Kim(2021)[25]의 연구에서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
을 매개하여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삶의 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6]. 이는 학대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
둘째, 부모방임에 노출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Woo(2017)[27]는 중학교 1학년 2,056명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임은 자아탄력성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
생과 중학생 총 1,005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부모의 방임양육방식은 초등학
생과 중학생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고[28], 낮아진 삶의 
만족도는 학업중단에까지 이르게 하였다[29]. 이는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점을 제시한다.

셋째, 사이버불링이 심각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Shin & Hong(2022)[30]의 연구에서 사이버폭
력은 우울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낮추었고, 사
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감
소시켰다[31]. 이 또한 사이버불링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
를 낮춘다는 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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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순차적으로 청소
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대, 부모
방임, 사이버불링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27,32]. 또한, 교사폭력 등 교사의 학대는 청소년 
우울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방임의 
매개효과가 있었고[33], 이러한 학대[34] 및 방임[23] 피
해 경험은 사이버폭력피해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
은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낮았다[35].

부모 또는 교사 등 보호자의 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감
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된 방임의 조
절효과가 있다[33]. 이러한 방임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으로 이어지는데[23],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이
버불링에 노출되기 쉬워지며[19,36], 부모의 학대와 방
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사이버불링
이 증가[36]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
다[35].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감정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구성
[37]되는 것으로, 몸소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인간
관계, 다양한 활동, 개인의 역량 등을 통합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관적 평가[38,39]이다. 삶의 만족도는 청
소년의 사회·심리적 순응의 기준이자 부정적 경험에 대
한 보호요인으로써 감성적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40,41],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42,43]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파괴
[5]되며, 우울증 증가[6,7,23,30,33]와 자살생각[8] 또는 
자살시도[9]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지낼 자격
이 있다. 하지만, 보호자들만의 기준과 그들의 일방적인 
양육방식 및 그릇된 사이버세상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삶
의 만족도가 급감하여 불안정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하여 학대
와 방임을 줄일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가정과 학교에게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차후 연구는 학대, 방임,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매
개 또는 조절하는 변수를 가미하여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추 후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종
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를 시도해 본다면 인
과관계를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자료라
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
문에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이 순
차적으로 악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대, 부모방임, 사이버불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학교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건교육 등의 방안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높여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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